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화학연구원, 정년 후 연장근무로 마찰

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5월3일 “한국화학연구원은 대상자격과 선발기준 등이 모호

한 <연구원 정년 후 연장근무제도>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”고 요구했다.

대상자격이 <세계적인 연구성과를 거둔 연구원> 등으로 지극히 추상적인 것도 문제지만 2002년 12월31일 

이후 정년퇴직자까지 뚜렷한 명분 없이 포함시켜 퇴직자 가운데 일부 특정인의 정년 후 연장근무를 위해 기준

을 만들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.

따라서 정연 후 연장근제도가  시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으려면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사수렴과 공

개된 토론과정을 거쳐 선발기준 및 절차, 평가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한국화학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처음으로 2006년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<연구원 정년 후 연장근무

제도>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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